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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陽과 五行의 關f系

朴

I. 序 說

모든 事物이 構造가 있고서 또한 機能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構造만 있는 것이 아 

니고 그 構造를 이루는 데에 이미 일정한 法

則이 있으니 이를 把握한 것이 저 周易의 先

天圖(河圖)요, 그 機能을 把握한것이 後天

國(洛書)인 것이다. 그런데, 이 河圖와 洛

書는 宇富生成의 本元을 말한 것이므로 어디 

까지나 그냥 理敎로 남아 있는 것이고, 實際

人間의 日常生活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는 7;1 
/‘ 

이다, 河圖에는 이미 五行으로 分化될 싹이 

갖추어져 있고, 

로 分化될 싹이 

또한 洛書도 앞으로 陰陽으 

할지라 

應用하기는 도 이들을 직접 

렵다. 따라서, 

이미 갖추어져 

우리 

우리 

生活에 

있다 

어 

醫學에서는 이미 分化되 

어 있는 五行과 陰陽을 도입 하여 理論體系를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醫學을 하려면 陰陽과 五

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把握하지 않고서는 

아니된다. 그리하여, 먼저 陰陽과 五行의 께짧 

念을 좀 쉽게 

이 실제 우리 

정리하고, 다음에 陰陽과 五行

人體의 구조와 기능의 설명에 

어떻게 운용되고 있나를 보고, 마지막으로 族

病의 辦證에 대한 陰陽五行의 運用에 對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寶

Jl 

國

표. 陰陽五行의 擺念

기) 陰陽의 擺念

陰은 그늘진 곳이요, 陽은 볕이 E 는 

이며, 男子는 陽이고, 女子는 陰이라는 

陰陽을 區分하려는 것이지 實際 陰陽의 

을 理解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다. 男子가 陽이라고 하지만 男子에게 

없을 수 없고, 女子가 陰이라고 하지만 

곳 

것은 

R짧念 

못한 

陰이 

陽이 

없을 수 없다. 단지 男子 女子를대비시킬 때 

男子는 陽이고 女子는 陰이라는 것이다. 더욱 

重要한 것은 男子와 女子가 合해져야만 비로 

하나의 太極을 이루어 家

處과 社會를 이루고 子孫을 번식할 수 있다 

合하여 소 陰陽이 

는 것이다. 즉, 人間이란 하나의 事物이 있 

다면, 그 人間이라는 事物은 원래 陰陽이 잘 

조화된 太極의 事物이었는데, 그 太極이 分

化發達하여 결국 男과 女로 나뉘었지만, 다시 

男과 女가 合해져야 비로소 原來의 人間의 기 

능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陰陽이 統體的인 廳念

이고 陰과 陽을 區分하여 설명한다면, 陰陽은 

事物의 運動과 變化의 性質을 말한 것인데, 

모든 事物은 반드시 週期를 가지고있다는 것 

이다. 그런데, 그 주기는 반드시 事物이 二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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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活動에서 펴나가는 사업활동을 陽이라 하였 

정리하는 사업활동을 陰이라 고, 거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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場을 즉 활동범위를 넓혔다가 다시 줄어드는 

것으로 1 주기를 삼는다. 가장 쉬운 例로 

木이 잎이 피고 줄기가 뻗어나는 것은 

떨어지고 씨가 맺는 것은 

草

陰陽은 事物의 本體를 가리켜 한 즉이 였다. 陽。l

이다. 즉, 뼈縮運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렇다면, 이 宇富의 모든 事物은 왜 

렇게 뼈縮運動을 하고 있단 말인가? 

어떠한 理由와 目的이 內在하고 있을 

즉, 사물이 자기를 펴는 것은 곧 

그 作用과 기능을 가리켜 한 밀 

즉 男子가 陽이라는 것은 男

陽이라고한것 

아니 

이라는 것이다. 

아니고, 말이 겨 
/、陰인 요, 잎이 

子가 事業을 펴나가기 때문에 

붐 자체가 陽이라는 밀은 

女子도 곧 男子가 편 事業을 거두어 갈무 

陰이라는 뜻이지, 

男子의 이지, 

이 

거기엔 

다, 반드시 

女子의 리한다는 意味에서 事것이다. 

폼 자체가 陰이라는 뜻은 아니다. 業을 하자는 것이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 

물건을 펴놓듯이 모든 事物이 事業을 하 

自己 이외의 

陰陽우리는 한 事物안에도 볼진대 이렇게 침에 

性質 이외에도, 여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草木이 잎이 

자란 후에 충실한 열매가 맺고, 충실한 열 

매가 있어야 튼튼한 싹이 튼다는 면에서 

과 交通하기 위하여 자기를 펴는 것이다. 

러면 자기를 움추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 밤이 되면 진열해 두었 

던 물건을 갈무리해야 도둑도 막고,풍수해도 

또한 재고를 정리하고 결산도할수 있 

모든 사물도 자기를 펴서 

이 共存함을 알 수 있고 또한 時間的으로 陰

서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알 

*님 樓念인 陰陽에는 가장 쉬운 

수 있다. 

그러므로, 

互對立的인 

과 陽이 

다른事物 

二L

즉 事物이 기 위하여 

가지 擺念、이 

무성하 ul-τ7 
-, _a.」-,

業을 했으변 이를 걷우어 

기가 한 일의 결과를 알아 반성도 하고, 

으로의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사람만 事業을 하고 동식물이 

게 어느정도 事듯이 

보 자 갈무리를 해야 

。1
λλ 

고, 또한 싹이 틀 때는 열매가 썩어야 되고, 

열매가 크려면 잎이나 줄기의 

性質이 陰陽은 相生性 즉 서로 돕는 며 
~ 

。l= 

멈추어 成長이 

억제 보면 相克性(서로 야 된다는 意味에서 것처럼 。·J-~二
1.-0'---나, 광물 等은 아무 일도 하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作用하려 陽이 그러나 事物에서 할)도 있다. 사람은 동 않다. 

또한 도움을 받아야 하고, 陰에서 면 반드시 事業을 벌이고, 動식물 等을 대상으로 하여 

한 있어야 陽이 그 작용을 발휘하려면 陰이 事業을 植物은 또 광물 等을 대상으로 하여 

잎과 줄기가 번성하려면 뿌리 草木의 즈
 
「다. 아무 일도 하지 않 만약 광물 等이 벌리는데 

맺으려 즉 씨가 튼튼하여야 하고, 씨가 크게 있단 
/λ­

-「사람인들 사업을 벌릴 

즉 공기가 온도가 올라가면 

어찌 는다변 

벌어 

-
중
 

쌓여 있어야 하며, 이 

업적을 거두어 크고 

陽이 事物과 交通하여 

많이 

면 잎과 줄기에 

들인 것들이 

流動

속도가 빨라지고, 부피가 늘어나는 것이나, 

植物이 해가 떠 야만 동화작용을 하고 호흡을 

말인가? 

단 있는 陽의 쌓여 

단한 열매를 맺어 

분히 

잎과줄 크게 놓으면 다시 自己의 事業을 벌 나름대로 하는 것이, 각기 

陰陽의 

陰陽은 相互對立的인 

이것을 기가 번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互根이라 한다. 事物의 

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陰陽이란 바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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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補助的인 調和의 관계에 있고, 

단지 이 자연스런 調和가 깨어질 때는 相克

的인 관계로 變하는 것이다. 

」) 五行의 擺念

우리가 흔히 陰陽에 對하여는, 陰이 變하여 

陽이 되고, 陽이 變하여 陰이 된다는 理致를 

알고 있어, 陰陽이 그대로 완전히 分離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五行은 단순 

히 木, 火, 士, 金, 水라 하여, 완전히 分離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물론, 陰陽도 獨立하여 存在하는 것이 

아니지만, 五行도 더욱 獨立하여 存在하는 것 

이 아니다. 단지, 우리가 五行歸類에서 五色,

五味, 五藏, 五좁 等을 각기 나누어 五行에 

配屬시키다보니 마치 五行이 分離 獨立하여 

存在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우리가 事物을 

五行에 配屬시키는 것은 단지 五行의 性質이 

나, 作用을 설명하고, 認識하자는 것 뿐이지 

五行 自體가 그러하다는 것은 아니다. 

즉 例를 들어 설명한다면 五色中에서 줍色 

은 東方木이니, 五行中의 木에 속한다. 그렇 

다고 하여 좁色이 바로 木이라는 것은 아니 

고, 같은 조건이라면 좁色을 띤 것은 木의 性

質과 作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나무 

가 좁色이라면 바로 좁色이 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이나 물이 줍色이라면 어찌하 

겠는가? 불이나 물은 이미 火와 水의 性質

을 가지고 있지만, 좁色을 띠었다면 불과 물 

중에서는 木의 性質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뜻이 다. 즉, 불이 춤色이 라면 그 파란불을 빨 

간불이나, 노란불 보다는 내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힘이 많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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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論的으로 五行은 단지, 한가지 事物의 

性質이나 作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딴心牌師賢의 五購을 따로따로 나누지 않고, 

합하여 五職이라는 事物로 認識하였을 때 뺨, 

心, 牌, 師, 賢 등은 단지 五廳의 일부분으로 

서 五行機能中의 木, 火, 士, 金, 水의 역 할 

을 하고 있을 뿐이다. 즉 五購은 다섯 廳器

가 協力하여야 그 機能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獨立的으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는 뜻이다. 즉 땀이 그 機能을 수행하려면 반 

드시 牌, 賢, 心 등의 協力이 없이는 아니된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五廳의 形象

이나 機能을 便宜上 따로따로 認識하고 있지 

만, A體內에서의 五神을 藏하여 精神活動의 

기저가 되는 五職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반드 

시 五職의 統合機能을 把握하여 五廳을 한 

개의 事物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五行이 어떻게 이렇게 統合되어 하나로 作

用할 수 있나를 생각하여 보자. 根本的으로 

五行은 陰陽에 비하여 本體를 이루는 구조라 

고 말하였는데, 이 本體는 用이 華新的이라면 

保守的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五行이 

保守的인 것이므로 그 活動도 陰陽이 變化가 

심하고 현저히 드러나는데 비하면 ↑를常的이 

고 뚜렷이 드러나지도 않는다. 특히 五行活動

에서, 木火士金水가 묘훌함에 따라서 활동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木이 묘하다고 하여, 火

士金水가 活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단 

지 木이 다른 五行에 비하여 조금 묘盛하다 

는 것 뿐이다. 즉 五行은 陰陽에 비하여 體

이므로, 內的인 것이고 뿌리같은 것으로 인 

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五行은 그 活動이 

內部와 밑에서만 이루어지므로 陰陽에 비하여 

잘 나타나지도 않고, 時間과 호間의 變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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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를 받은 

쌀 한가마니로 갚을 수 있는것이 우 

곧 굿地自然의 마음인 것과 같다. 

1 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본 

運動이 어떻게 永久的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지를 理解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우라는 

했다고 

사람이 

運動을 10 kg 의 힘을 가하여 

계산하지만, 밥 한술의 

kg 의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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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五行도 역시 時間에 따른 變化를 겪지 

수는 없다. 다시 五行이 하나로 나중에 

A間,려 

/λ-

-「

依

작용할 

면
 

주
 
’ 을

 
다면 五行의 

λ케 
。

있는 理由를 생각해 본다면 五行은 士에 

하여 하나의 完全한 統一體를 이 루고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 위하여 부단히 

공을 하지 못했지만, 

우라가 있기 

들
 

만
 

A類는 영구기관을 

왔으나 아무도 努力해 

非數理的인 마음을 러한 天地自然의 自然은 그 自體가 이미 

있으 안정되어 

土라고 보고 있다. 

五行은 士에 의하여 이렇게 

므로, 물론 內的으로는 부단히 

五行의 統一體로 

永久的으로 그 機能을 수행 하고 있다. 즉 五

行運動에서 木이 그 機能을 수행하려면 반드 

모든 事物이 영구기관이고, 

승강운동을계 

속하고 있으나, 겉으로 보기엔 거의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精을 시 水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藏하고 있으므로, 精의 도움을 받아, 木의 發

水는 
;ζ -• 

存在하는 모든 事物은 적 어 

도 일정 시간을 두고 存·tr하는 事物은 

시 五行이 그 속에 存在하여야 한다. 만약五 

行이 없다면 우리가 그 存在를 느끼지 

것이다. 왜냐하면, 陰陽은 부단히 

動的인 狀態라면, 五行은 부단히 變化하면서 

狀態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부단히 變하기만 하고 일순간도 정 

않는다면 어찌 우라가 그 存在를 

닝l- t:: - -

할
 

못
 

變化하는 

宇富에 따라서 

靜의 

生機能을 수행한다. 

반드시 자기가 쓴 이상의 精을 생성할 수 

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다. 즉 例를 들어, 어 

떤 木의 運動이 10 의 精을 소모하였다면,그 

木의 運動結果는 반드시 10 이상의 精을 

生塵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 놓고서 운동을 

마친다. 五行이 바로 이렇게 오히려 확대재생 

산적인 運動을 계속할 수 있는 原因은, 바로 

運動은 

있 

再

木의 그런데 이 

'--

즉 事物이 

지하지 

낄 수 있겠는가? 

木火金水의 上下左右로의 升降浮沈의 運動 이 

中央에서 #介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存在에 의해서이다. 士는 그 性質이 매우 

士외에 

의 

m. 人體에 있어서의 陰陽과 五行
刺載을 충분히흡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五行의 運動量을 

증폭시켜 줄 수도 있다. 즉, 木의 運動에 의 

木火金水의 탄력적이어서 

五行은 寶라 할 수 있으므로, 

五魔六略는 五行이 요, 經絡은 陰陽이 라 할 수 

또 나아가 精氣는 五購六服에서 生藏하 

陰陽은 表요, 降의 升의 힘이 작용하면, 그 역작용인 

작용을 그대로 金에 전하고, 升의 여운은 

하여 

火

있다. 

순환하는 것이요, 氣血은 經絡

을 運行하고 있는 것들이다. 물론 魔服와 

고 그 內에서 

傳할 

순간 

에 傳하고, 升의 여운의 역작용은 水에 

수 있다. 또는, 이렇게 運動의 영향을 

적으로 傳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깊숙히 經간 

순환 

內에서 

氣血과 精氣의 

五廳과 六略는 

있어 

관여하고 있지만, 

絡은 서로 이어져 

에 

전달할수도있 

10 계산이 물라량의 

두었다가 적당한 時期에 

다. 만일 현대물리학의 

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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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氣와 氣血을 生藏하여 經絡에 보내주는 역 어 있으므로 精을 藏하고 있는 五嚴이 經絡

할을 하므로 人體의 根本이 되며, 經絡은 氣

血과 精氣를 全身에 순행시키고, 氣血을 表

에서 合하여 精을 生成하므로 곧 줄기나 잎 

같은 역할을 한다. 

기) 五購六R府와 精氣 氣血의 순환 

人體는 앞에서 말하였듯이 五購六服가 主管

하고 있는 內部와 經絡이 主管하고 있는 外

部로 나눌 수 있는데, 精氣는 內에 藏하였다 

가 外로 나오면서 기능을 발휘하고, 氣血은 

外를 순행하다가 精을 合成하여 內로 들어간 

다. 물론 氣血이 內에 藏하였다가 밖으로 나 

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精을 合成한다는 

面에서만 본다면 外에서 內로 들어가면서 精

을 合成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쉽게 말하 

자변 精은 氣로 化하여 氣血을 生成하고 運

行시키는 것이 그의 目的이라면, 氣血은 全

身을 運行하지만, 最終的으로 精을 合成하는 

것이 그의 目的이라는 것이다. 

精은 內에 藏하므로 五廳六聊 특히 五嚴의 

주관하에 있고, 氣血은 外에 經絡의 주관하에 

있으나 氣血의 運行도 根本的으로 精氣의 도 

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五嚴六服

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는 

일단 精氣의 運行에 대하여만 생각해 보기로 

하자. 

精은 氣血의 合成이라고 말하였듯이, 곧 陰

氣와 陽氣가 잘 조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 

므로 精은 陰으로 기울어진 것도 아니요, 陽

으로 기울어진 것도 아니며, 아주 安定된 것 

이다. 그러므로 바로 精은 周易의 先天圖에 

비유될 수 있는 것이다. 精이 이렇게 安定되 

에 비하여 훨씬 安定되어 있고, 五廳의 精을 

藏하고 있는 賢은 더욱 安定되어 있다. 또한 

五廳이 畵夜四時에 그 활동이 크게 영향을 받 

지 않는 것도 바로 精처럼 陰陽의 調和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五魔이 이렇게 조화만 잘 이루어져 

있다면 精氣의 순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에서 바로 六服가 등장하게 된다. 특히 

三魚의 投휠j이 바로 精氣 순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몹, 大小陽, 廳,勝

麻 등이 모두 體表의 陽部를 흐르는 經絡과 

連結되어 있으므로 이미 그곳으로부터 精을 

氣化시켜 달라는 刺軟을 많이 받아오다가, 드 

디어 三魚에 이르면 三魚의 上集는 心의 神

에 東iJ載을 주고, 下魚는 賢의 精에 직 접 刺

軟을 주어 精의 氣化를 뾰進시켜준다. 이 와 

마찬가지로 陰經絡으로부터 氣血을 精血로 陰

化시 켜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心賢에 요청 하 

여 氣血을 精血로 만들어 歸藏하기도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心에 藏하여 있 

던 心精은 먼저 小陽에서 그 作用이 發顯되 

고, 아울러 小陽經과 心經에서도 나타날 것이 

고, 師精은 먼저 大陽에서 그 작용이 나타나 

고, 大陽經, 師經에서도 아울러 나타날 것이 

다. 다른 嚴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 經絡에 依한 氣血 精氣의 순환 

藏府에서 이미 말했듯이 經絡이 精氣의 순 

환과 生成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經

絡은 氣血의 순환에 注力하고 있다. 

그런데, 먼저 精氣와 氣血의 區分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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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가 잠을 자다가 일어날 수 있는 것 

陽化되면서 

함은 精氣라 같다. 좋을 것 넘어가는 것이 

종근 은 體內의 

기 때문이며, 잠을 자는 것은 衛氣가 足少陰

陽經으로 氣血이 나온 氣인데, 精이라 함은 모븐 生物精에서 

五購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흐르는 氣血은 畵夜니 季節에 따 

賢經을 거쳐 

생긴 經驗과知識을 收

자신의 後孫을 키울 힘까지 넣 

이 活動을 하고 나서 

錄하고 아울러 

저축해 두는 물질을 말한다. 經絡에 처럼 즉우리人 어서 

-
순
 

그대로 陰陽變化에 른 變化가 곧 天地의 드늠 ;ζ4 
-, -끼 歷史를 기록하고, 기술을 살면서 間이 

응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三陰三陽으로 經絡물려줌 後孫에게 하고, 기간시설을 확충하여 

그렇 名稱은 왜 

을 名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實際 三陰三陽經의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일단 몸속에 저장되 

었던 精은- 적당한 시기가 되면 氣로 

있는 살수 으로 後孫들이 훨씬 쉽게 

이루어져야 히는 붙였으며, 流注가 그렇게 게 化하여 

까닭은 무엇인가? 추진하 활동, 經絡氣血의 

게 되는 것이다. 《內經 素問》의 天쫓가 

하였다는 말은 이미 

활동을 五購六服의 

足少陽經은,바로 足少陽經絡을 보면, 먼저 至

相火를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므로 4陽經이 

기능을 

精에 받은 배
 
꺼
 

묘
 

부
 

1 

樞의 開圍樞에서 라 하였고, 少陽이 /、身體와 精神이 發達하였으니, 이제 의하여 

담당하므로 太陽과 陽明의 사이를 흐르고 있 

合明이라 

그러나 스로 精을 生塵할 수 있다는 뜻이다. 

陽明은 兩陽의 다음 足陽明은, 다. 14 서1 16 세, 女子는 生塵이 男子는 精의 이 

兩陽은 太陽파 少陽

생각한 

따라· 

있는데, 여기서 

이라는 말도 있지만, 筆者는 이렇게 

다, 兩陽이라 함은 바로 賢에서 

는 말이 가 되어야 生塵되기 시작하듯이, 남자는 

49 세가 되면 生塵이 중지되고 만 

64 

세,여자는 

氣로 化한 精氣는 水製에서 生

成된 氣血과 같이 經絡을 순행하면서 

모든 活動을 추통한다. 그러 나 精氣는 氣血이 

것이므로, 단지 

힘을 발휘하는 데에는 水훨의 

즉, 허드레일은 모두 水製의 氣가 담 

少陽을 다. 

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陽明이라 함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던 陽氣(相火)와 

들어온 陽氣(水짧之氣)가 合하는 곳이 

라는 뜻이다. 우리가 곡기를 배에서 받아 

들어온 뤘氣가 相合되 올라온 相火와 外에서 

身體의 

일단 이렇게 

外

에서 할 추동만 合成된 정미롭게 

= -2. 氣가 뿐, 실제 

닙L 
Tl 

/­
-「복부를 지날 이므로 陽明經은 자연히 쓰인다. 

"" f끼7 E프 
F굉 -rn-e 

있 流域을 가지고 

足太陽經은 우리의 

또한 가장 넓은 

에 없을 것이다. 

지나고 五行은 

당하고 있다. 

經絡을 陰陽으로 表現하는 理由는, 

本體로 씨와 같은 것이고, 뿌리와 같은 것이 氣인체의 우리 그 理由는 무엇일까? 는데, 

거치면서 

점차 陽化되어가고 있다. 즉, 少陽은 아직 어 

라고 太陽은 늙었다는 뜻이다. 

陽明 太陽을 血이나 精은 少陽에서 7i 。
ι→-

것이므로, 經絡을 陰陽으로 表現하는 것이다. 

陰陽이 時間에 따라 陰에서 陽으로, 陽에 

잎과 라면, 陰陽은 싹과 같은 것이요, 

三1그러므로 
:;;ζ 

-끼 ’ 
太陽이므로, 많은 면적을 차지할 다는 뜻에서 陽經으로 陰으로 變하듯이 經絡도 氣血이 서 

表部

그런데,太陽 

가장 인체에서 

인 背部를 흐르고 있는 것이다. 

또 우리 수 밖에 없고 흐르다 

그 變化가 매우 심하다. 

陰經으로 흐르다가 陰絡으로 흐르고, 

가 陽經으로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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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이 足部에서는 뒷면으로 흐르긴 하지만 그 

곳을 만져보면 부드러운 陰部임을 알 수 있 

다. 즉 다리의 太陽이 흐르는 곳은 陽部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理由는 무엇일까? 太

陽은 老陽이 고 또한 老陽이므로 精을 合成하 

여 賢에 藏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陽明, 太陽을 거쳐 合成한 精은 太

陽은 背部의 五輪大을 지나면서 길위에 賢經

에 전하려고 陰部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 

이다. 陰經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다. 

N. 辦證에 있어서의 五行과 陰陽

陰陽이 辦證에 應用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들이나, 즉 六經辦證이 

비로 陰陽이요, 八網辦證이다. 衛氣營血辦證

도 모두 陰陽에 의한 辦證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五行이 辦證에 

어떻게 應用되며, 만약 應用이 되지 않는다 

면 그 理由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 

기로 한다. 

陰陽이 辦證에 쉽게 應用될 수 있는 까닭 

은 陰陽은 表로써 또는 用으로써 그 變化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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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經이 흐르는 곳만 아프다든지, 陽明經에 病

이 들면 陽明經이 流注하는 곳만이 發熱이 있 

는 등, 그 뾰狀이 분명 하고, 나타나는 곳도 定

해져 있는 것이 특정이다. 그러나 五購의 fiE 

狀은, 心에 病이 있다 할지라도 그효狀이 푸 

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뼈 • 牌

등의 뾰狀과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藏象을 연구하여, 미미한 變

化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에 六經病뾰은 푸렷한 病효이 있으므로 쉽게 

우리가 病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러한 것 등 

의 理由로 五行이 陰陽보다 辦證에 널리 應

用되지 못하고 있는 理由이다. 

그러나, 微微한 象을 분별할 수 있는 혜안 

을 가진 사람이라면, 外로 나타난 經絡의 病

fiE보다 五購을 通하여 나타난 藏象을 보고 진 

단을 내리는 것이 훨씬 정확한 진단이 될 것 

이다. 바로 우리 李濟馬 先生의 四象醫學이 

보다 깊이 體質의 특정 곧 藏府의 象을 把握

하여 辦證하는 醫學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혜안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象이 쉽게 감지되기 때운이다 그러나, 五行 v. 맺 음 말 
은 體이므로 그 變化도 완만할 뿐만 아니라, 

설사 變化가 있다할지라도 뚜렷하지 않기 때 우리 醫學이 陰陽과 五行으로 그 理論體系

운에 우리가 感知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다. 를 세웠음이 분명하고, 그 理論體系에 의하여 

그러므로 辦證에 五行이 陰陽보다 적게 쓰이 지금까지 훌륭한 업적을 쌓아 왔음도 사실이 

는 것은 당연하다. 므로, 앞으로 많은 짧究가 요청되는 분야이다. 

陰陽의 變化는 經絡을 通하여 나타나는데, 그러나, 現代는 반드시, 實驗에 依하여 客觀

단지 經絡에만 病이 있다면, 단지 惡寒만 있 的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科學的인 것이라고 

고, 發熱은 거의 없다든지, 發熱만 있고 惡 주장하고, 단지 개인이 主觀的으로 觀察한 것 

寒은 없다든지, 또한 太陽經에 病이 들면 太 은 科學이 아니라고 배제해 버리려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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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러한 思考方式에 다시 도전해 

보고자 한다. 實驗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람 

이 보고 마음 속에서 꼭 그렇다고 인정되는 

것이 어찌 質理가 아니겠는가? 또한 그러한 

理論에 의하여 發展된 醫學이 實際 臨皮에서 

우수한 效果를 거두고 있읍에도 말이다. 

여 하튼, 五行은 宇寅 萬物의 本體의 生成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요, 陰陽은 그 變化를 설 

명하고 있다. 그리고 A體에서는 五嚴六服는 

五行에 응하는 本體요, 經絡은 變化를 담당하 

는 陰陽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A體에서는 五

魔은 本이 되고, 經絡은 用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辦證에 있어서는 陰陽이 쉽게 感知

되므로 널리 쓰이고, 五行은 本體로서 그 變

化가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게 쓰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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